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서면질문)

【녹색환경과장 : 장석현 / 에너지관리팀장 : 박인서 / 주무관 : 공업7급 전호진】

연락처(☏) : 2600-4042

 한상욱의원구정질문내용

○ (15)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구의 입장 및 추진 대책

□답변내용 --------------------------------------- (녹색환경과)

○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2011년 서울시에서 마곡지역에 대한 집단

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SH공사가 사업 시행하였고, 2016년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승계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발전소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6차례 유찰되고,

이후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업체도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참여를 철회하여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최근 서울시는 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公社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운영과 재정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크게 변경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구는 지난 7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과 면담을 통하여

강서구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일체의 의견수렴 없이 사업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였고,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아래의 내용을

전제로 한 발전소 건립을 요청하였습니다.

▲ 2027년 열 부족이 예상되는 마곡지구 등에 차질 없는 열 공급 해결 강조

▲ 임대주택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요금 혜택 유지와 현행 열 요금체계 유지

▲ 발전소의 용량 증설 불가

▲ 강서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반영 요구

강서구의 우려에 대하여 서울시는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을 뿐 에너지복지,

열 요금, 발전용량 등의 변화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우리구는 서울시의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며, 마곡지구의 적기

열 공급과 주민들의 불안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


